
Pastoral Statement Re: NIC Future 목회 서신: 북일리노이 연회의 미래에 대하여 

 

세계적으로 퍼진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으로 인하여 계획된 일들이 취소 되거나 연기 되는등 일상의 생활이 

혼란해지고 다방면에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미래를 위한 계획-단 몇 주 앞의  일 도 불확실해서-  매순간을 

계획하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야고보서에서 이 성경구절을 좋아 한적이 없었는

데  요즘같은 시기에는 이 말씀이 크게 다가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 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간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 저것을 하리라 할것이거늘” (야고보서 4: 14-15) 

 

우리가 모두 알다시피 교단총회는 2021년 8월29일 부터 9월7일까지로 연기되었습니다. 총회 후에 이루어지

는 지역총회는 2021년 11월8-15주간이며 중북부 지역총회 모임은 11월10 - 12일 입니다. 

 

주정부에서 내려진 지시에 의하면 백신이 개발 되거나 아니면Covid-19 치료약이 개발되기 전 까지는50이상 

모일 수가 없으므로 성직자 세션(Clergy Session)을 화상 모임으로 6월 2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서 12시에 

하기로 하였습니다. 성직자세션에서는 연회안수사역부가 추천하는 커미션 받는자, 목회자 안수, 은퇴할 목회자 

등을 포함하여 성직자와 관련된 모든 안건에 대하여 투표할 것입니다. 등록 안내에 따라서 성직자 세션에 등

록 하시고 줌 (Zoom link) 연결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은 또한 가을에 있을 연회 모임 (Annual Conference Session)을 (계획 중입니다만 아마도 11월 경에) 화

상으로 할 예정이며 이 또한 중요한 안건 만을 다루게 됩니다. 즉 다가오는2021년에 승인이 필요한 안건들입

니다. 다른 안건들은 다루지 않습니다. 연회 전에 미리 온라인을 통하여 예산 설명회와 영상을 통하여 연회평

신도대표 메시지 와 감독의 메시지가 전달될 것입니다. 제가 바라기는 영상을 통하여 커미션 받는자, 목회 안

수자, 은퇴자, 그리고 추모 등(동영상을 통하여) 축하하고 이다음에 우리가 직접 만나는 날에 다시 축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저는 2020년 9월 1일 부로 은퇴하기로 하였었습니다. 저는 많은 기도 중에 북일리

노이연회 감독협조위원회,  중북부지역 감독협조위원회, 지역 감독회 (중북부지역 감독님들), 케비넷, 그리고 마

지막으로 남편하고 상의를 한끝에 2021년 1월 1일 부로 은퇴하기로 하였습니다. 제 개인적인 계획과 총감독

회의 에큐메니칼 사역 감독 역활이 교단 총회가 연기 되는 과정에서도 이미 많이 진행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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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에서 지역 감독회는 감독들의 지역을 치리할 책임이 있으며, 지역총회에 앞서서 중북부지역 감독협

조위원회에서 새로운 감독 파송을 하기 전까지  2021년  한해 동안 북일리노이연회를 위해 어떤 감독을  주재 

할지에 대하여 이미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중북부지역 감독협조원회와 지역 감독회의  

대표들이  이미 북일리노이연회 감독협조위원회 하고 만남을 가졌습니다. 여름 후반기에 북일노이 연회의 주재

감독에 대한 계획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영상 미팅을 통하여 우리가 일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함께 모여서 일할 때에  우리는 엠

마오로 가는 길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떡을 뗀 사람들처럼, 그리스도의 임재함을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습

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난 2달동안 온라인에서 일어난 깊은 경험들을  과소평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실제적

으로 인터넷 기술의 도움이 없었다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었을지 상상이 안됩니다. 

 

언젠가 우리는 다시 만날 것입니다. 찰스 웨슬리가  “생전에 우리가 ” 라는 찬송가를 지은지 몇 세기가 지났지만 

우리는 이 찬송을 특별히 헤어졌다가 모이는 연례 성직자 회의에서 부릅니다. 때때로 우리가 이 찬송을 조가처럼 

부르기도 하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모였던 이후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 이 찬송이  깊게 와 닿

게 됩니다. 이 “신성한 만남의 장”이 연기 되면서 특별히 가사 1절과 3절이 자주 나타납니다. 

 

생전에 우리가 또다시 모였네 … 

구주의 권능을 힘입고 살았네 … 

싸움터 같은 세상에 두려움 없었네 … 그 은혜 찬송 하려고 이곳에 모였네. 

 

한편으로, 줌 영상으로 서로의 얼글을 볼 때에 우리가 살아 있고, 예배하고, 선교에 참여 하고, 개체 교회들과 연회

가 서로 도움을 주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Be safe! Be smart! 건강하세요! 여러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Bishop Sally Dyck 


